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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블루오션 거래중단 재발 방지 조치 추진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지난 8월 5일 미국의 대체거래시스템인

Blue Ocean Technologies, LLC(이하 블루오션) 거래중단*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블루오션은 우리 시간 8.5일 거래체결시스템이 셧다운 되어 “14:45 이후 체결된 

거래는 일괄취소함”을 공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19개 증권사에서 약 6,300

억원(약 9만계좌)의 거래 금액이 취소

협회는 블루오션을 통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인

19개 증권사를 대표하여 8월 14일 블루오션에 성명서를 발송하였으며,

시스템장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국내 증권사가 미국 주식시장의 야간거래 시간(한국시간 09:00~17:00)에 제공하는 

미국주식 중개 서비스

 

현재 블루오션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공지한 상황

으로 국내 00개 증권사*는 또 다른 주문접수 중단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8월 16일부터 주간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 하기로 결정하

였다.

 * (주간거래 중단 증권사)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

증권, iM증권, KB증권, LS증권, NH투자증권

   (주간거래 유지 증권사) 



이는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간거래를 재개

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 결과이며

블루오션의 시스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서비스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협회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